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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사람은 눈으로 본 것과 들은 것을 뇌에 저장한다.

38.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을 뇌에 저장해 놓고 그것을 생각하려면, 마음으

로 깊이 생각해야 본 것과 들은 것이 생각난다.

39. 육의 것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때가 최고 사실적이다.

40. 뇌는 일반적으로 볼 때 카메라만 못하다. 카메라는 사진을 찍어 놓고 보면 

나중에도 늘 그대로 보인다. 그러나 뇌는 시간이 흐르면, 그때 봤던 현실의 상

황이 거의 사라진 상태다.

41. 영계에서 보면, 카메라로 사진을 찍어서 보는 것보다, 눈으로 현실을 보는 

것보다 100배 이상 돋보인다.

42. 인간은 눈으로 현실의 것을 보고 그것을 뇌에 저장한다. 인간은 육이라서 

눈으로 볼 때만 현실의 것이 가장 뚜렷하게 보이게 창조되었다. 그러다가 시간

이 지나면, 눈으로 본 것을 뇌에 저장했어도 잘 생각나지 않게 창조되었다.

43. 어떤 것은 눈으로 보고 돌아서면, 뇌에서 바로 사라진다.

44. 귀로 들은 것도 뇌에서 사라지고, 눈으로 본 것도 뇌에서 사라진다.

45. 고로 봤을 때 기록이다. 들었을 때 기록이다. 봤을 때 카메라로 찍기다. 봤

을 때 그리기다. 봤을 때 녹화다. 

46. ‘뇌’는 한계상황을 맞는다. 그러나 ‘기록’은 일생이며 영원하다. 그려 놓고, 

찍어 놓으면 육의 세계에서도 영원하다.



47. 영계에서 주를 봐도, 영계에서 나오면 잊어버린다. 고로 늘 주를 생각하며 

만나라.

48. 인간은 행할 때만 보고 듣는 것이 실감 나게 창조되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다.

49. 밥 먹을 때만 맛을 느끼고 수저를 놓으면 즉시 맛을 못 느끼듯이, 인간의 

눈도 귀도 뇌도 물체로 창조되었다. 고로 육은 허무하다.

50. 행할 때만 실감하는 인생이다.

51. 애인도, 하나님도, 구세주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접하며 행할 때만 실

감하며 느낀다. 떠나면 희미한 등불과 같이 된다. 꺼진 등불과 같이 된다. 늘 

생각해야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된다.

52. 육체는 현실만 느낀다. 손에 닿을 때만 느낀다. 손을 떼면 못 느낀다. 눈으

로 보고 귀로 들을 때만 느낀다. 안 보고 안 들으면 못 느낀다. 이것이 육체의 

느낌이며, 인생의 한계다. 그러니 하나님도 성자 주님도 계속 생각해야 느낀다.

53. 현실에서 본 것도 카메라나 비디오로 찍어 놓고 수시로 보고 들어야 된다. 

그래야 현실감이 살아 있다.

54. 지난날에 한 말도 현실에 또 해야 기억이 나고 현실감이 생긴다. 그것을 

행해야 얻는다.

55. 영은 육보다 기억력이 좋다. 또한 영은 자기가 보고 싶으면, 자기 한계 안

에서는 직접 보면서 현실감을 느낀다.

56. 사랑도 마찬가지다. ‘육적 사랑’은 겨울철에 뜨거운 물에 들어간 격이다. 

뜨거운 물에 들어갔을 때만 따뜻함을 느끼고, 나오면 못 느낀다. 이와 같이 육



은 생각하고 행할 때만 느끼니, 늘 생각하고 행하여라.

57. 육체는 서로 ‘몸’이 닿아 있어도 ‘생각’이 다른 데 가 있으면 못 느낀다.

58. 기록이다. 녹화다. 그리고 늘 봐야 그나마 느낀다.

59. 인간은 느낌으로 인생의 맛을 느끼며 살아간다.

60. 육계는 영계에 비하면, 단순한 세계이며 일순간 존재하는 세계다.

61. 주님을 늘 찾고 부르고 가까이하면서 느끼고 살지 않으면, 천 리나 떨어진 

삶으로서 뇌신경이 죽어서 감각 없이 사는 삶이다.

62. 기도하고 생각해야 느낀다. 영계는 생각 실상 세계다. 생각하는 대로 느낀

다. 고로 주님을 생각하여라. 생각하면 실체화된다.

63. 정신세계를 현실화해 놓지 않으면, 구름같이 사라진다.

64. 생각한 것을 수고하여 현실로 만들어 놓으면, 늘 보니 안 잊게 된다.

65. 현실화해라. 실체다. 생각은 무(無)다. 행하여 유(有)를 만들어라.

66. 현실의 것은 늘 보니, 허무하지 않다.

67. 세상에 있는 것도 현실에서 볼 때만 보이고 느껴진다. 시간이 흐르면 순간 

사라진다.

68. 우리는 육이다. 고로 성자 주님을 생각할 때만 느껴진다. 고로 늘 일체 되

어 살아야 된다.



69. 일체 돼야 늘 마음으로 느낀다.

70. 일체 안 되면 못 느낀다.

71. 신은 느낌이다. 믿음이다.

72. 육의 세계의 것은 눈으로 볼 때, 귀로 들을 때, 마음으로 생각할 때, 몸에 

닿을 때만 느껴진다. 그러다가 육신이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가 점점 죽어서 

눈으로 봐도, 귀로 들어도, 손으로 만져도, 몸에 닿아도, 마음으로 생각해도 조

금만 느껴진다.

73. 창조자 하나님도, 구원자 성자도, 그 보낸 사명자도 젊었을 때 믿고 알고 

행해야 영이 변화되어 제대로 형성된다. 인생 늙으면 잘 느껴지지 않고, 힘이 

없어서 잘 행해지지 않는다.

74. 세상 일도 젊어서 해 놓지 않은 것은 나이 먹어서 못 한다.

75.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를 못 느끼고 모르고 사는 자는 뇌세포가 죽어서 

감각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

76. 성령을 받아라.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 주님을 불러라. 또렷이 느껴진다.

77. 기도하여라. 기도하면 영과 육의 감각과 생각이 또렷해져 하나님도 성령님

도 성자 주님도 느껴진다.

78. 육의 것도 못 느끼면 사고 난다. 영의 것도 못 느끼면 사고 난다.

79. 느끼는 것이 마음의 눈으로 본 것이다. 


